
추석가정예배 – 필요의 사랑과 베풂의 사랑

사랑의 성격

 누구나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부 간 갈등도 사랑의 정의 차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쪽은 “그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야?”라고 합니다. 결국 정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필요합니
다. 그리고 중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은 5장 40절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
을 알았노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
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두 가지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풂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남에게 주는 사랑이지요. 기본적으로 상대보다 강하고 더 나은 자아를 전제로 합니
다. 반대로 필요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느끼는 사랑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구하고, 받아내며, 돌봄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갖는 사랑은 베풂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밖
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베풂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로지 필요의 사랑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불효는 부모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
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도 이와 같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웃, 부부와 나누는 사랑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도 100% 
필요의 사랑, 100% 베풂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정도가 다를 뿐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베풂과 
필요의 사랑을 함께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피차 복종하라(엡
5:21)고 말한 이유입니다. 

 물론 사랑의 방식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방식은 ‘전적인 헌신’,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의 방식은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남편은 ‘베풂의 사랑’이 더 커야 하고, 아내는 ‘필요
의 사랑’이 더 커야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부부는 ‘베풂의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기에 ‘베
풂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 뿐 아니라, ‘필요의 사랑’을 해야 될 대상에
게 ‘필요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도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동일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22:37~39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를 상대에게 구할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보
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를 상대에게 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필요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필요는 무한한데 유한한 남편과 아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리가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에게 하는 실망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전장’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목숨은 영혼을 의미하고, 뜻은 지성
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예수님
의 강조법입니다. 이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 전투하라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는 것에는 여러 저항
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베풂의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
러분이 필요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기로 결정한
다면 바로 이 전장에 뛰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C.S.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사랑해보십시오. 여
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간
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줘서는 안됩니다. 또 뭐든 얽히고 얽힌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놓고 안전하게 잠궈 놓으십시오. - C.S. 
루이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전쟁과 같은 사랑에서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사랑의 지쳐있는 여
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라고 말씀하십니
다. “너의 필요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사랑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멈
추지 않습니다. 베풂의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11:29~30)” 
필요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전에 무겁게만 느껴지던 사랑의 짐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희가 당신에게서 받을 수 있는 필요를 다른 이에게 구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풍성히 베푸시는 베풂의 사랑을 누리며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